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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실현을 위한 한국 무교의 역할1)

- 종교간 대화와 협력의 관점에서 -

朴 日 榮

(가톨릭대학교)

요약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한 이 때에,현대 한국 사회 안에서 평화의 실현

을 위하여 종교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특히

토착종교인 무교가 지닌 평화 실현자로서의 역할을 천착하는 학술 작업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한국의 토착종교로서 무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국인들의 종교심성에 기저로 작

동한다.그러한 성격은 무교로 하여금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평화의 실현이라는 과

제를 지니게 만든다. 이러한 맥락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토착종교인 무교가

한국의 종교 전통의 하나로서 종교간 대화와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종교가 공존

하는 우리 사회에서 평화의 실현을 위하여 가지는 역할과 의미를 천착한다.

민족 공동체의 삶 속에서 문화의 보존과 조화의 전승이라는 역할을 기대하게 되는

전통 종교로서 무교와 평화 실현이라는 역할을 관련지어 보면, 종교간 대화와 협력으

로 실천을 기대하게 되는 평화실현에 대한 희망의 뿌리를 찾아내게 될 것이다.그러한

근거(根據)의 재발견은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사회 안에서 문화전통을

재확인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종교평화교육의 틀을 제시하리라고 기대하게 된다.

핵심 주제어: 평화,무교,종교간 대화와 협력,종교평화교육

*1)본 연구는 2003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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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왜 평화인가, 왜 무교의 평화인가?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함께 인류는 이제 희망과 평화에 대하여 새롭게 각성하

게 된다.그런데 종교는 인류가 영위하고 있는 삶의 방식인 문화에 있어서 그 기

반이 된다.또한 특정 전통 종교는 특정 문화 전통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1)

이렇게 볼 때 한국의 토착종교로서 무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국인들의 종교심

성에 기저로 작동한다.2)

그러한 성격은 무교로 하여금 한국 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평화의 실현이

라는 과제를 지니게 만든다.이러한 맥락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한국의 토착종

교인 무교가 한국의 종교 전통의 하나로서 종교간 대화와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우리 사회에서 평화의 실현을 위하여 가지는 역할과 의미

를 천착하려고 한다.3)

평화의 원형[topia]은 유감스럽게도 늘 평화의 부재[u-topia]에 대한 체험을 바

탕으로 한다.4) 최근 벌어진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시끄러운 논의들,그리고 그 배

경으로 작용하는 유일 초강대국의 패권주의는 세계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

구 U N 의 역할까지도 손쉽게 무력화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바야흐로 세

계평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위협받는 시점에 와 있다.

그것은 강 건너 불이 아니라,이미 한반도의 경우에도 이른바 북핵(北核) 문제

등으로 불거지듯이 우리 자신의 안위와도 직결되어 있는 절박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기상이변,지구 온난화 등의 모습으로 이미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생태

계의 파괴도 지구의 평화를 호시탐탐 위협하는 요소이다.뿐만 아니라,오늘날 한

국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현실은 뜻 있는 이들로부터 우려를 낳고 있다.일일이

구체적 사례를 열거할 필요도 없을 만큼 만연한,갈등과 대립만을 양산하는 이익

집단들의 행태 그리고 그에 대한 언론과 당국의 반평화적 접근 방식들은 매우 심

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시기에 특히 무교가 지닌 갈등 해소와 중재의 담론을 (재)발견함으로써

평화 실현자(peace-m aker)로서의 토착종교의 영성과 그 역할을 천착하는 작업은

꼭 필요하다고 여겨진다.전통적인 무당의 마당굿을 마당극으로 현대화시킨 채희

1) 참조: 윤이흠, <세계문화사의 맥락에 비추어 본 한국의 종교와 문화>, < <종교와 문화>> 1(서

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95), 37-57쪽.

2) 참조: 박일영, <<한국 무교의 이해>>, 분도출판사, 재판: 2003, 178-184쪽.

3) 참조: 같은 책, 237-240쪽.

4) 참조: R. Friedli, Frieden Wagen. Ein Beitrag der Religionen zur Gewaltanalyse

und zur Friedensarbeit, Freiburg/Schweiz, 1981,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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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에 따르면,무교의 영성이란 “노선의 차별성은 인정하되... 정치적인 것과 종교

적인 것,급진과 보수 등의 대립으로 보지 않음.서로 유기적이고 협동적인,한 생

명체로서 나눌 수 없는,나누면 각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다,아니다’[不然其然]

라는 원순 관계의 두 갈래이자 또한 하나로 파악”된다는 것이다.5)

이하에서는 한국 문화의 기층을 이루는 무교의 평화 실현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연구와 해석을 시도한다.그리하여 여러 종교가 공존하면서 남북 분단과 동서 분

열의 시대를 사는 오늘의 한국인에게 무교가 제시하는 평화의 의미를 찾아보고

그 실천의 길을 모색한다. 그렇게 모색되는 길이란 군사주의(m ilitarism )가 남긴

분열과 갈등의 땅 위에서 조화와 화해를 찾아내기 위하여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

디디는 평화 기행의 여정을 위한 길이다.6)

Ⅱ. 무교의 평화 개념과 평화 인식

한국의 역사와 문화 안에서 무교는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전통적으로는

민중과 여성이 주체적으로 이끌어 온 피지배층의 전승(little tradition)으로서 질병

이나 불행에 대한 설명 체계의 역할을 맡아 왔다.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근대로

의 이행시기에는 토착문화와 한국적 전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무교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무교는 이제 한국적 성격 내지는 한국인다움

(K orea-ness)의 표지로 재인식되기에 이른 것이다.7)

이와 같은 민족주의적 열정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무교를 한국문화의 본질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한국 종교의 고유 전통으로 부각시키기에 이른다.이

렇게 볼 때,현대 한국 사회에서 무교는 남북의 정치적 분단과 동서의 경제적 분

단이라는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동질성(同質性 hom ogeneity)을 회복하여 한반도

평화 실현을 이루는 공통의 기반으로 작동할 문화적 가능성을 안고 있다 할 것이

다.

이렇게 격상된 무교의 이미지는 1970년대 이후 한 동안 군사독재에 항거하는

5) 채희완, <굿과 한국 공연 예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편, <<샤만 유산의 발견>>(심

포지엄 자료집), 한국프레스센터, 1998, 73쪽.

6) 참조: Elbert W . R ussell, "Christentum und M ilitarism us", in: Studien zur Friedensforschung.

Bd. 13, hg. v. W . H uber/ G . Liedke, Stuttgart/ M unchen, 1974, p. 21-33.

7) 참조: Michael Pettid, <Nationalism and Shamanism>, <<종교연구>> 22(한국종교

학회, 2001/봄), 43-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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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체제 민주화운동의 수단이 되었다.무교와 관련한 제주도민들의 경험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구한말8)과 해방 직후 이념 분쟁9)의 소용돌이 속에서 남다른 고난을

겪어야 했던 제주 사람들에게 무교는 역사적 자치를 주장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

였다.시위 학생들이 부흥시킨 무교는 유형 무형의 문화재로 새롭게 평가되면서

민족주의적 각성의 기폭제 노릇을 해오고 있다.

무교는 이제 민족적 동질성과 한민족에게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보전해야 된다

는 ‘독립정신’의 매스터 내러티브(m aster narrative)로 작동한다.무교의 언술들은

이제 화합,관용,자비의 정신을 고취시킨다.그리하여 한국의 샤머니즘은 세계가

당면한 문제인 문명간의 충돌,종교간의 갈등과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여 세계평화

를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국의 무교가 갖는다고 주장되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신령과의 조화

로운 일치에 대한 두둔”(a predilection for harm onious union w ith fellow hum an

beings,nature and the gods)이라는 것이 굳이 무교만의 특성인가를 재고해야 한

다는 반론도 제기된다.10) 키스터(D aniel K ister)에 따르면,가톨릭이나 유교도 나

름대로 다 이와 같은 조화(harm ony) 내지는 평화(peace)를 지향한다는 점을 들

어,무교만이 배타적으로 한국인의 품성(a K orean ethos)을 형성한다는 주장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할,한국 무교연구에서 아직 미해결의 문제(open question)라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들을 십분 고려하더라도,여하간 평화 부재에 대한 체험이 전통적

한국문화의 맥락에서 표현된다면, 한(恨)에 대한 체험이라고 할만 하다. 한국의

토착종교로서 무교가 제시하는 평화실현의 단초는 그래서 ‘한풀이’라는 개념과 관

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그렇게 풀어진 한 내지는 성숙한 내면의 자세로 반평화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전화위복의 자세로 맞아들일 준비가 된 ‘한맞이’의 결과를 한

8) ‘이재수의 난’으로 세간에 알려진 구한말 신축교안(1901)의 종교-문화적이고 정치-경

제적인 복합적 충돌 양상과 그 전개 과정, 그리고 그러한 충돌의 도화선이 되었던 당

시 제주도민들과 천주교 측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에 대하여는 필자가 최근에

다룬 적이 있다: 박일영, <구한말 토착종교와 가톨릭의 만남. ‘수신영약’(1900)을 중심

으로>, 근·현대 한국 가톨릭연구단 편, <<한국 근·현대 100년 속의 가톨릭교회

1>>, 가톨릭출판사, 2003(근간).

9) 제주 4·3 사건(1948)을 주제로 다루는 이른바 ‘시국굿’에 대하여는 김성례, <제주무

속: 폭력의 역사적 담론>, <<종교신학연구>> 4(서강대학교 종교신학연구소, 1991),

9-28쪽을 참조하라.

10) D. Kister, “Response to the Paper of Michael Pettid, 'Nationalism and

Shamanism; Creating Possession with Shamanic Ritual", in: <<종교연구>> 22(한

국종교학회, 2001),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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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무교에서는 ‘재수’라는 개념으로 파악해 오고 있다.11)

전환과 변혁의 시기에 직면하게 되면,사람들은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향해 “기쁨과 희망”을 준비하였다.12)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

기를 맞이한 이 때에,현대 사회 안에서 종교는 일견 사역화(私域化 privatization)

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나,다른 한 편 평화의 실현을 위하여 종교와 영성의 역

할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기도 하다.스위스의 종교학자 프리들리

(R ichard Friedli)는 이렇게 말한다:

[평화 실현을 위한 종교의 역할] 이를 정치-사회적으로 응용하고 또 구체화

시키기 위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얼마나 험난한가 하는 문제는 마하트마 간

디나 틱낫한, 혹은 한스 큉이 걸어간 삶을 보면 알 것이다. 이 세 명의 탁월한

인물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들을 성인의 반열에 세우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분

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강한 끈기를 요하는 지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

주고자 할 따름이다. 내가 서두에서 르완다 인종학살, 그 이후에 대해 언급한

것이나, 역시 내가 관여하고 있는 W C R P[W orld C onference for R eligion and

Peace, 세계종교인평화회의]에 대해 소개한 것도 단지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긴 호흡’을 필요로 하는 지를 보여주고자 함이었다. 누군가 이 ‘긴 호흡’을 일

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라고 하면,나는 그것을 ‘영성’이라고 말하고 싶다.13)

무교의 기본 특성은 무경전,무교리라는 것이다.교단이나 종단에 의하여 공인

된 경전도 없고,그러다 보니 일정한 교리도 없게 된다.그것은 단순히 원시종교

의 유치한 미숙성이나 야만성으로 간단히 치부해 버릴 성격이 아니다.14) 경직된

종교의 사상은 교조화된 독단에 흐를 위험을 안고 있다.그것은 뒤이어 나만이 진

리를 가지고 있다는 절대진리 보유권에 대한 주장으로 이어지며,당연한 논리적

결과로 개종의 강요와 종교[를 빙자한] 전쟁, 이른바 성전(聖戰 Jihad)이나 의전

11) 참조: 박일영, 앞의 책, 185-194쪽.

12) <기쁨과 희망.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제 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개정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383쪽.

13) R. 프리들리, <새로운 천년과 유럽에서의 평화 - 종교들의 역할>, <<새 천년과 평

화: 종교의 역할>>, 가톨릭종교문화연구원 제 3회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00년 6월

1일, 20쪽.

14) 그리스도교 평화주의(pacifism)를 내세우는 퀘이커의 경우에도 따로 교리가 없다. 참

조: Elbert W. Russell, "Christentum und Militarismus", in: Studien zur

Friedensforschung. Bd. 13, hg. v. W. Huber/ G. Liedke, Stuttgart/ München, 1974,

p. 96; 최만자 외, <기독교 평화운동: 어디로, 어떻게?>, <<새길 이야기>> 9, 도서출

판 새길, 2003/여름,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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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戰 bellum justum )의 이론적 근거로 작동하게 된다.15)

무교가 지닌 관용(tolerance)과 포용성, 수용성 그리고 유연성, 탄력성, 가소성

(可塑性 plasticity)은 현대 세계 안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이러한 자세는 오늘

날 세계 곳곳에서 목격되는 바와 같은,독단과 교조적 자세로 인하여 벌어지는 절

대성 요청(A bsolutheitsanspruch),배타적 진리보유권 주장(W ahrheitsrecht),그에

따르는 종교간 갈등이나 종교분쟁,종교를 빙자한 전쟁의 빌미를 해소하는데 도움

이 된다.그런 의미에서 무교의 평화 개념과 평화에 대한 인식은 현 시대가 필요

로 하는 매우 중요한 영성적 요소요,종교적 기반이 된다고 하겠다.

무교에서는 평화사상이 인간에 대하여 시종여일한 긍정으로 나타난다고 보인

다.선과 악이라는 이분법(dualism )의 잣대로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포용하고 얼싸안는 인간과 세상에 대한 "절대 긍정“의 자세를 그러한 무

교의 자세에서 찾아내야 할 것이다.16) 그것은 또 한국종교사의 큰 흐름 속에서

볼 때,무교의 현대화라고 해석할 소지를 담고 있는,동학/천도교 사상에서 모든

사람 안에 하느님의 본성이 들어있다는 시천주(侍天主), 양천주(養天主), 인내천

(人乃天) 및 사인여천(事人如天)의 가르침으로 정리되기도 한다.17)

Ⅲ. 무교의 평화 실천

“각 문화는 역사를 통해 간직해 온 이상이 있고 뛰어난 인물들은 그 이상을

증진시킨다...... 조화와 평화는 문화적 이상이다....... 덕망 있는 샤만은 전통적

15) 종교분쟁이나 종교전쟁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여러 종교들의 원리주의자 내지 근본

주의자(fundamentalist)들이 여기에 속한다. 특정 종교가 무조건 이 세상을 지배해야

한다는 자세로 일관하는 승리주의 내지 개선주의(triumphalism) 등도 이러한 노선에

속한다. 이들은 같은 종교의 테두리 내에서도 비폭력(non-violence)을 주창하는 평화

주의(pacifism)을 내세우는 종파들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리스도교의 경우

에 평화주의 노선을 택하는 종파들로는 재세례파, 유니태리언, 퀘이커 등을 꼽는다.

참조: Elbert W. Russell, 앞의 책, 33-55쪽: “Gegenwärtige Einstellungen von

Christen zum Militarismus".

16) 퀘이커들이 말하는 각 사람 안에 빛이 있다든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말과

도 상통한다. 여기서 빛이란 그리스도, 영, 하느님의 본성이라는 뜻으로 새겨진다. 참

조: 같은 책, 96쪽.

17) 참조: 노길명, <<한국신흥종교연구>>, 경세원, 1996, 111-134쪽; 정혜정, <<동학·

천도교의 교육사상과 실천>>, 혜안, 2001, 225-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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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의 계승자로서 문화적 이상의 실현을 주장한다.”18)

위에서 인용한 일본의 어느 종교학자가 말하는 것처럼,무교의 문화적 이상은

조화와 평화라고 할 수 있다.그것은 구체적 실천의 맥락 속에서는 화해,한풀이,

한맞이 등으로 나타난다. 무당굿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과정으로서 ‘공수와 덕

담’속에서 평화에 대한 확신과 전망으로서 최종적으로는 ‘재수’을 획득하게 된

다.19)

그것을 우리는 신바람의 영성으로서 참된 평화를 희구하는 무교의 “굿정신”20)

이라 불러도 좋으리라. 들숨과 날숨의 “긴 호흡”21)으로 감지하는 무교의 영성을

필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성격으로 정리한다.즉,공동체적 종교성으로서의 민

중의 공감,삶 자체가 지니고 있는 성사적 성격을 드러내는 한풀이와 한맞이,그

리고 종교의 현장성을 굿판에서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의례공동체의 연대

감으로서 말이다.22)

진정한 평화란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언제나 그렇듯이 파괴하려는 힘에 대한

대립적 차원으로 나타난다.일상사에서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 경험들은 비(非)평

화요, 반(反)평화의 사안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에 대한 대조경험

(contrast experience)으로서 평화를 유추하고,행동 속의 희망으로 참 평화를 찾

아 나서게 된다.23)

무교의 맥락에서 구체적 예를 찾아보자면,탈춤의 진행과정이나 무가의 내용이

그러하다고 볼 수 있겠다. 불의와 폭력에 대한 폭로와 저항으로서의 몸짓

(gesture)과 언술(parole)이 있고 나서, 저항적 비폭력운동으로서의 민중 언어와

화해의 제스처가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것이다.채희완은 이러한 모습을 마당굿과

연관지어 이렇게 말한다:

18) Hirofumi Tsushiro, <전통적 영지의 계승자 샤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편, <<샤

만 유산의 발견>>(심포지엄 자료집), 한국프레스센터, 1998, 62-63쪽.

19) 참조: 박일영, 앞의 책, 185-194쪽. 그리스도교 식으로 말하자면, 하느님이 주시는 정

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존을 동반하는 총체적 완성과 구원으로서의 샬롬(shalom) 혹

은 에이레네(eirene)이다. 참조: Friedli, R., Frieden Wagen. Ein Beitrag der

Religionen zur Gewaltanalyse und zur Friedensarbeit, Freiburg/Schweiz, 1981, p.

49-89: "Dimensionen des Schalom-Begriffs".

20) 박일영, 앞의 책, 178쪽.

21) R. 프리들리, 앞의 글. 각주 9번을 보라.

22) 참조: 박일영, 앞의 책, 178-184쪽.

23) 참조: R. 프리들리, <<현대의 선교. 선교인가 반선교인가>>, 성바오로출판사, 1989,

27-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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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굿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인 ‘마당’을 매개로 하여 거기에 인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온갖 문명사적 문제가 동시에 초청 결합되는 것으로 신,자연,

우주, 역사가 하나가 된 우주적 일체성 위에 인간의 삶을 얹어가며 사회적 영

성(靈性) 속에서 인간과 사회가 질적으로 변화해 감을 예시해 준다.24)

그러한 생각과 행동은 작두날 위에서 맨발로 벌어지는 무당의 춤과 ‘공수’라는

현실적 치열함의 상징행위로 나타난다.25) 또는 ‘바리공주 무가’가 말해주듯이,한

목숨 내어 던지는 자기헌신이라는 자세로 이어진다.26) 소외계층에 대한 헌신은

바로 바리공주가 보여주는 본보기의 요체인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한국 전통문화 속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종교공동체로

서의 ‘굿판’과 노동공동체로서의 ‘두레’가 한결 같이 보여주는 평화적 공존과 공동

체의 주체적 관계 속에서의 연대라는 새로운 가치 체계의 제시라 할 것이다.27) 여

기에서 무교를 대표하는 무당의 역할은 중재자(peace-m aker)이며, 화해자요, 평

화교육자로서 신령과 인간을 중재하며, 인간과 인간을 화해시키고, 인간이 생태

환경과 더불어 겸허하게 살아가야 할 필요를 깨우쳐 주고 그러한 감수성을 일깨

우는 평화교육자로서의 본보기를 보여준다.

무교가 가진 그와 같은 장점은 생명력과 적응력이라는 모습으로 실질적으로 발

휘되고 있는가 하면,다른 한 편 표면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주류 종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도 하다.28) 무교가 그렇게 오랫동안 이 땅에서 끈질긴

생명력과 적응력을 가지고 살아남았으면서도,사회적 인정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이희정은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29)

첫째는 외부로부터의 압력으로서 특히 유교로부터 사회적 ‘명분’을 박탈당했기

때문이며,둘째는 무교 전통 자체의 한계로서 점복을 위주로 하는 아류적인 무당,

즉 선무당의 증가 때문이라는 것이다.결국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무교 신앙 구조

의 변화를 초래하였으며,무교 집단이 사회의식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24) 채희완, 앞의 글, 73쪽.

25) 참조: 현영학, <민중신학과 한의 종교>, <<신학사상>> 47(한국신학연구소, 1984/겨

울), 762-773쪽.

26) 참조: 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 민속원, 1998, 233-288쪽.

27) 참조: 주강현, <<굿의 사회사>>, 웅진출판, 1992, 30-38쪽.

28) 참조: 박일영, <단오굿을 통해서 본 한국 무교의 이중적 실재>, <<샤머니즘연구>>

4(한국샤머니즘학회, 2002), 165-198쪽.

29) 참조: 이희정, <현대 한국인의 삶에서 무(巫) 신앙의 의미>, <<종교연구>> 24(한국

종교학회, 2001), 141-181쪽. 이하의 논의는 별다른 논거의 제시가 없는 한, 이희정의

연구를 약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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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천신 계통의 신령으로부터 시작하는 넓고 조화로운 마음으로 신령을 섬기면서

화합과 평등,질서의식을 체현하는 큰무당에 비하여,아류무당은 조상신령이나 사

령에 국한하여 축소 지향적이고 편협한 세계관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분석에 이어서 이희정은 한국의 다종교 상황에서 평화를 실현하는

데 가장 근본적 장애가 되는 종교적 갈등30)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교가 여전히 고

려되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 제시한다.하나는 무교가 한국종교문화의 구성에

있어서 불교, 개신교,천주교 등의 표층종교에 대비되는 기층종교이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무교가 평등주의,개방성,포용성을 사유방식31)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

에 타산지석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종교간의 조화와 균형은 미래 사회의 안

정과 평화실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희정은 무교 신앙 특유의 유연성으로 사회적 위기를 잘 극복한 사례로,김성

례와 베르노 슈토펠의 연구를 원용하여, IM F 경제 위기에서의 사회통합 기능을

들고 있다.32) 여기서 이희정은,한국인들이 외적으로 표방하는 종교의 신념 체계

나 정서에 따라 자기 삶을 영위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33) 그 대신 무

교적 신념과 가치가 일상적 삶의 숨은 척도로 기능하면서,정신적 원동력이 될 가

능성을 보는 듯 하다.

무점(巫占)에 나타나는 바에 의하면,한국인이 겪고 있는 갈등[反平和]의 주원

인은 “조상바람”이라고 한다.34) 현대사 속에서 전쟁이나 빈곤으로 말미암아 가까

운 가족이나 친인척의 죽음을 많이 경험함으로써,평화의 부재를 죽은 조상과의

30) 한스 큉, 안명옥 역, <<세계윤리구상>>, 분도출판사, 1992. 이 저서에 일관하는 주

장으로서 한스 큉의 유명한 명제에 따르면 “종교간 대화 없이 종교간 평화가 없으며,

종교 평화 없이 세계 평화 없다”는 것이다.

31) 참조: 김인회, <<한국무속사상연구>>, 집문당, 1987, 309쪽.

32) 김성례, <기복신앙의 윤리와 자본주의 위기>,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심포지엄

논문, 1999; Berno Stoffel, <Anomie and Korean Shamanism. An Analysis of the

Economic Crisis of 1997 and its Consequences of Korean Shamanism>, <<샤머니

즘연구>> 3(한국샤머니즘학회, 2001), 297-344쪽.

33) 한국인들이 겉으로 내세우는 종교들의 신념체계와 거의 무관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

한다는 사실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 갤럽이 1984년, 1989년 그리고 1997년도 3

차례에 걸쳐 조사하여 보고서를 낸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 보고서들에 따르면, 일례로,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종교

에 상관없이 대략 20-30%라는 비슷한 비율로 윤회설을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4) 상기숙, <무점의 실태>, <<한국민속학>> 16(한국민속학회, 1983); 이용범, <<한국

무속의 신관에 대한 연구. 서울 지역 재수굿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01, 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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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속에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그래서 갈등을 해결하고 조화를 회복하

며,평화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무당들은 여러 조상 신령들을 모시고 뒤틀

어진 갈등의 관계를 해소하고 인간의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이다.

특히 보다 넓은 사회적 토대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천신 계열의 신령들을 모시

면서,나라와 사회 전체를 위하여 중요한 메시지인 평화 실현의 방안을 제시해 준

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세간에서 큰무당으로 인정받는 무당들이 내림굿을 할

때에 반드시 천신(天神)을 먼저 모셔들이는 절차35)는 평화론(Irenology)의 시각에

서 해석해 볼 소지가 있는 셈이다.덧붙여서,한국 신종교(운동)을 들여다 볼 때

해원과 상생을 목적으로 하는 천지굿이나 천지공사는 무교 평화운동의 현대화 본

보기라고 해석해봄직한 소지를 가지는 셈이다.36) 이것은 바로 무교적 세계관의

폭과 조화,평화,재수,구원의 실현을 위한 영향력이라고 해석되는 신앙의 사회적

영향력이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Ⅳ. 무교 평화운동의 미래

생태계의 파괴 등으로 지구 평화,아니 인간 종족의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오늘 인류의 모습을 김열규는 “후기 모더니즘(post-m odernism ) 시대를 살고 있

는 사람들이 맞이하고 있는 후기 자연(post-nature)의 파국”이라고 명명하고 있

다.37) 근대화의 실현이라는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은 무엇이 되었든 용인된다는

“기술적 합리성”(technical rationality)이 가지는 잔혹성과 야만성의 그림자가 21

세기 문화와 영성이라는 빛의 시대에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38)

한국 무교의 현황 역시 무교의 본래 정신으로서의 굿정신,굿의 영성을 찾아보

기 어려운 세태이다.무교 신앙에서 평화실현의 핵심이 되는 공동체 의식은 퇴락

하고,걸핏하면 호사가들의 기호품이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이들이 마지못해 찾

는 마약처럼 일회용(instant) 신앙으로 전락하고 만다.어떠한 현실에도 좌절하지

35) 김금화, <<김금화의 무가집. 거므나따에 만신 희나백성의 노래>>, 문덕사, 1995,

321-323쪽: “명받기(산맞이)”.

36) 참조: 이호재, <<한국 신종교사상에 나타난 무교적 요소. 동학과 증산 사상을 중심

으로>>, 가톨릭대학교 문학석사 학위논문, 2001, 64-78쪽: “해원과 조화”.

37) 김열규, <샤만 유산의 발견. 동북아 샤머니즘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편,

<<샤만 유산의 발견>>(심포지엄 자료집), 한국프레스센터, 1998, 7쪽.

38) 참조: 박노자, <파시즘의 뿌리는 너무나 깊다>, <<한겨레 21>> 475(한겨레신문사,

2003. 9. 18), 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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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갖는 무교의 평화교육적 가능성은

이제 희박해 보이기까지 한다.

궁극적 평화[재수, 샬롬]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반평화적 의식과 행위는 생태

환경의 파괴에 주범으로 인식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산과 강변에서의 촛불 켜

기,아무 데나 제물 버리기,심지어는 남의 묘에 쇠말뚝 박기 등으로 물의를 일으

키는 소위 “무속행위”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이웃과 주변을 위한 베

풀음,만물의 조화를 추구하던 정신으로서 무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사회변

화에 발 맞추어서 의식을 계발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하여서는 우선적으로 생태환경의 파괴 등 반 평화적 행태

에 대한 반성과 의식 개선이 절실하다.그것은 오늘날 자연에 대한 경외감의 회복

을 중심적 과제로 삼는 에코 센트리즘(eco-centrism )의 주장이기도 하며,생태론

과 연계되어 세계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네오 샤머니즘(neo-sham anism )의

각성과 그 궤를 같이 한다.39) 네오 샤머니즘은 개별적 경험을 바탕으로, 소집단

운동이며,현대인의 정신 치유에 중점을 두고,자연환경에 남다른 관심을 두고 있

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샤머니즘은 어떤 면에서는 미신이니,야만이니 하면서 서구 모더니즘으로부터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은 최대의 희생자이기도 하다.40) 이제부터라도 문화 및 사회

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문화 교차적 현상으로서 무교를 다시 발견할 필요가 있겠

다.반구대 암각화로 알려진 경남 울주군 대곡리의 바위그림은 선사 시대 우리 조

상들이 그린 일종의 무당 그림[巫畵]이다.인간과 각종의 동물들이 하나로 소통하

고 있는 커다랗게 열린 화폭을 만나게 된다.거기서 우리는 천지만물에 정령41)이

깃든다는 애니미즘(anim ism )의 긍정적 요소를 발견한다.이제 세상에 열린 종교

로서 한국의 무교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앞으로 실행하여야 할 평화운동의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해 보기로 하자.

첫째로, 무교는 자신이 가진 종교성 내지 영성을 살려 나가야 한다. 굿정신을

39) 참조: 김열규, 앞의 글, 7쪽; D irk Schlottm ann, < N eoscham anism us in Europa insbesondere

in D eutschland> , < <샤머니즘연구> > 5(한국샤머니즘학회,2003), 173-184쪽.

40) 참조: 주강현, 앞의 책, 12-22쪽.

41) 정령은 넓게 보아서 하느님의 숨결, 들숨날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산 정약용이

말하는 대로라면, 하늘과 인간이 통하는 것은 바로 그 둘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영

명성(靈明性) 덕분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영성이라고 줄여 불러도 좋지

않을까? 참조; 김승혜, <무언(無言)의 하느님. 東亞 전통에서 우러나온 그리스도교 신

관>, <<신관의 토착화>>, 사목연구총서 7,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265-270쪽:

“다산(茶山)의 천관(天觀)이 주는 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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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 맞게 가꾸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무교는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만민

을 평등하게 대하며,오히려 소외계층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종교이다.그

런가 하면 후기 근대(post-m odern) 사회구조에 적합한 신앙실천 형태로 소집단

신앙운동의 틀을 애초부터 갖추고 있다.42) 무교의 유연성은 개인적인 신앙경향에

오히려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둘째로,무교는 다른 종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적인 조직을 보완하

여야 한다.현대 정보기술은 문명사회에 전혀 새로운 양상의 조직을 가능하게 하

고 있다.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사이버 네트워크의 구축 등으로 21세기 정보기술

사회의 혜택을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가장 “원초적”이라는 무교는 이미 역설

적이게도 “최첨단”사이버 공간에서 가장 활발한 종교형태로 등장하는 중이기도

하다.

셋째로,종교간 대화와 교류에 무교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참여할 필

요가 있다.일례로 황해도 출신으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녀 김금화와 그의

일행이 2001년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가톨릭종교문화연구원(원장: 김몽

은 신부)의 연례 학술회의에 참가하였던 사실이 있다.김금화 일행은 가톨릭,개

신교,불교,유교,원불교,천도교 등 여러 종교에서 참석한 150여명의 대표자들 앞

에서 황해도 재수굿을 시연하고,한국의 대표적 종교인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 대화에 참여하였으며,서로간에 새

로운 인식과 경험을 쌓은 감동을 안고 돌아간 사실이 있다.

넷째로,무교인 스스로 사회적인 참여를 통하여 자신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확립

할 필요가 있다.그것은 무교 자체의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서도,신앙을 사회적으

로 실천한다는 무교인의 성숙한 자세를 위하여서도 중요한 일이다.그와 더불어

자연환경의 파괴나 소음 발생,비윤리적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도 병행되어야 한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 대한 배려, 자기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처신하는 일은 무교인 뿐 아니라,종교인 모

두에게 요청되는 평화지향적 덕목이기도 하다.그렇다면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마

치 전투를 치르듯이,식민지 쟁탈 식의 길거리 선교 등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아무려나 화해의 노력,막힌 담을 허물기 등 의식의 계발과 바른 실천은 결국

인간 각자의 몫으로 남는다.무교와 무교인은 뒤틀린 관계의 정상화에 특히 장점

42) 한국 가톨릭교회는 앞으로 교회의 활로를 소집단 신앙실천에 두고서 최근 소공동체

운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모델을 어디 외국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전통문화와 토착신앙에서 배워보겠다는 자세를 갖추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직

무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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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닌 종교로서 한국의 종교문화계에서 맡을 고유한 과제가 있다.그것은 공존

과 상생의 질서를 따라 평화를 구현하는 일이다.흩어지고 변질되어 가는 전통을

바로 세우고,양극화된 간극을 메우는 의사소통의 방식을 개발하는 것도 무교인의

몫일 수 있다.이제 무교인은 영적인 안내자요,사회의식을 갖춘 신앙인으로 거듭

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서 있다.

V. 결론: 평화의 실현을 위한 종교평화교육

이하에 소개하는 인용문은 마을굿 비나리의 내용으로,동네 평안을 비는 구절이

다. 우리 이웃들이 어떠한 소망과 염원을 담아 평화를 빌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뉘도 탈도 없이 하여주시고,재 넘어 들어오는 귀신 물 넘어 들어오는 귀

신 물리치고,신실이 적절이 물리치시길.”43)

평화 실현자로서의 무교의 위상을 오늘 여기서 다시금 규명함으로써,심각하게

야기되어 유포되고 있는 사회적 혼란과 정신적인 불안감을 정리하며 종교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희망을 찾아내게 한다.민족 공동체의 삶 속에서 문화의 보존

과 조화/평화의 전승이라는 역할을 기대하게 되는 전통 종교로서 무교와 평화 실

현이라는 역할을 관련지어 보면,종교간 대화와 협력으로 실천을 기대하게 되는

평화실현에 대한 희망의 뿌리를 찾아내게 될 것이다.그러한 근거(根據)의 재발견

은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사회 안에서 문화전통을 재확인하고 계

승 발전시킬 수 있는 틀을 제시하리라고 기대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당혹감으로 바라보았던 사건이 최근에 있었다.2003년 여

름 대구에서 개최되었던 하계 유니버시아드에 참가한 북한의 소위 “미녀 응원단”

들이 보여준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이다.세련된 동작과 미소로 경기장 안팎에서 많

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던 그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전대통령)의 사

진이 담긴 현수막이 비를 맞자 화를 내고 울면서 철거하던 장면이 보도된 적이 있

었다.남과 북이 반세기 동안 갈라져 살면서 얼마나 근원적으로 달라져 있나 하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사건이었다.44)

이와 같은 맥락에서 평화심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필

요하다고 본다.그렇게 해서 평화의 감수성이 개발되어야 한다.감수성은 문화적

차원에서의 접근만이 해결책이다.인간 삶을 전체적으로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 문

43) 주강현, 앞의 책, 132쪽.

44) 관련 기사 참조: <<한겨레 21>> 475(한겨레신문사, 2003. 9. 18), 16-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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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핵심에는 종교가 자리잡고 있다.평화심성을 기르는 평화교육이 곧 종교 교

육의 요체가 되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어떤 의미에서 평화는 전면적인 변화로서 혁명을 요구한다.혁명적 조건에서라

야 진정한 평화가 실현된다. 그것은 바로 사회적인 모순[恨]과 개인적인 어려움

[怨]이 얽히고 설킨 악순환의 고리를 부수려는[한풀이,고풀이] 일면 단호하면서

도[작두 타기] 다른 일면 화해의 자세가 갖추어진 몸짓[덕담,난장]이라고 풀어낼

수 있다.굿판의 신명과 어울림,화해와 조화는 바로 진정한 평화,총체적 평화로

서 “재수”를 찾아가는 길이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장기적 비전과 단기적 실천이 아우러져야 한다.굿이 보여

주는 “대립적 공존”은 이를 반영한다.소란스럽게 떠들면서 기분을 풀 수 있는 집

단 놀이이자 제의요 회의로서 말이다.45) 전향적인 자세와 근본적 변화만이 평화

로운 세상을 가져온다.그런 의미에서 평화는 감행되는 것이다.“민중의 혁세(革

世) 지향적 대망(待望)”46)이 민중신앙으로서의 무교에,다시 말하여,굿정신에 나

타난다.실감나는 무교의 표현대로라면 “물 묻은 바가지에 깨 달라붙듯이 재수 사

망 섬겨주시는”그런 세상,한국의 신종교들이 말하는 후천개벽의 세상,그리스도

교가 말하는 하느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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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tract

This is very important transition period for Korea domestically and externally. In

this time and in this society the role of religions for the peace actualization has

relatively big importance more and more. Especially Korean shamanism as indigenous

religion has the role of peace-maker in ad-hoc Korean society. It is necessary to dig

out academically such kind of religious task.

Korean shamanism as indigenous religion operates as the basis of Korean

religiosity even nowadays. Such character makes Korean shamanism to do the

mission of peace actualization which Korean society inevitably needs. With the

awareness about that context I want to find out the role and meaning of Korean

shamanism as indigenous religion from the viewpoint of inter-religious dialogue and

cooperation. This kind of work has enormous efficiency for the realization of peace in

a society with religious pluralism like Korea.

If we match the role of shamanism as preserver of traditional culture and at the

same time as realizer of peace in the national community, we could find out the root

of hope about peace-actualization, expecting in the context of inter-religious dialogue

and cooperation. The re-discovery of such basis would present the frame or

paradigme for religious peace education that reconfirms the cultural tradition in

human society where human beings manage their life with fellow living creatures..

Key words: peace, shamanism, inter-religious dialogue and cooperation, religious

peace education.


